
미사 시간 안내

사목지표

월요일 
7:30 pm  
화요일 
7:00 am, 7:30 pm  
수, 목, 금요일 
9:30 am 
7:30 pm
토요일
9:30 am (매주) 
4:00 pm (초등부)
5:30 pm (중고등부)
7:30 pm (청년부)
주일
7:00 am  
9:00 am 
10:30 am (교중) 
5:00 pm (시티) 
5:30 pm (영어)
7:30 pm 

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홈페이지  www.sydneykcc.org   이메일  info@sydneykcc.org  전화번호  8756 3333 (대표번호), 8756 3334  
팩스번호  8756 3335  사제관  8756 3330 (임�요셉�신부), 8756 3332 (노�미카엘�신부), 8756 3331 (이�스테파노�신부), 9558 3498 (홍�야고보�신부) 
수녀원  8756 3336 (좌�인노첸시아�원장수녀, 최�디아나�수녀, 윤�바오로�수녀)  연령회  0433 067 456 (김인섭�야곱)  차량봉사  0414 488 700 (이창석�바오로)

주임신부:
보좌신부:
고해신부:
수녀:

사목회장:

임기선�요셉
노호영�미카엘, 이남웅�스테파노
홍�야고보
좌순선�인노첸시아,  최연숙�디아나, 
윤경남�바오로
최병훈�요셉

 2015. 11. 22(나해) / 제69호

한국�순교자와�성�스타니슬라오�성당  Korean Martyrs &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     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 전화번호  02 8756 3333 

봉헌금

  $2,688.15

교무금 

 $20,195.50

감사헌금

 $1090.00

기타

$275.00

지출

 $20,732.54

누적잔액

 $93,412.96

미사�참례수

1,974

전례성가 / 화답송

전례성가:  입당: 78   봉헌: 220, 219     성체: 506, 502    파견: 75

화답송: 

영성체송: 

주일
봉사

■ 22, 29/11월  08 구역   ■6, 13/12월  09 구역   ■ 20,27/12월  10 구역   ■ 3,10/1월  11 구역      
■ 전례, 커피, 청소  9:00 am, 10:30 am

오늘의�중식�메뉴

교구청 자선헌금 (CWF)

- 11월 21일(토) - 22일(주일)

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

- 일시: 11월 22일 (주일) 10시30분�미사�후�기념관

유아세례 3차 부모교육

- 11월 25일(수) 저녁미사�후

재정위원회 회의

- 11월 26일(목) 오후6시 30분

울뜨레아 철야기도 및 마냐니따 미사안내

- 장소: 성당
- 일시: 철야기도: 11월 27일(금) 오후 8시 30분�부터
             마냐니따: 11월 28일(토) 새벽 5시 15분�부터

2015년 전신자 대림특강

주제: “나도�회개하고�싶다!”
일시: 12월 2일(수), 3일(목) 오후 7시 30분�미사�후
          12월 6일(주일) 오후 12시 30분
강사: 이재성�보나벤뚜라�수사님
준비물: 관상봉 ($5) 선착순 250명

2015년 초등부 주일학교 은총나라

일시: 12월 5일(토) 오후 12시 30분 - 오후 3시
장소: 성당�주차장
문의: 송민상�프란치스코 0430 003 273
          김주혜�요셉피나 0433 021 533

한글학교 졸업 미사

- 일시: 12월 5일(토) 오전 9시 30분 (리드컴�한글학교)

예비자 피정

- 일시: 12월 6일(주일) 오후 12시30분 - 4시�성당

세례식

- 일시: 12월 12일(토) 오후 2시
*** 영세자�및�대부, 대모는�오후 1시까지�성당***

제 1독서:  다니 7,13-14      제 2독서   요한 1,5ㄱㄷ-8       복음  요한  18,33ㄴ-37

김밥

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

+ 오소서�성령님,

 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48회를�맞는�평신도�주일입니다. 제 2차 
바티칸� 공의회� 정신에� 의해서, 1968년에� 한국평신도� 협회가 
설립됐고, 그� 이후� 매년� 대림시기를� 맞이하기� 전� 연중� 마지막 
주일의�전주를�평신도�주일로�결정해왔습니다. 그래서�이�날�다시 
한번� 평신도의� 다짐을� 새로이� 하고� 그리스도께서� 우리� 교회의 
평신도에게� 내어주신� 사제직� 예언자직� 왕직� 등을� 되새겨� 보고 
실천하는� 자리로� 만들고� 있습니다. 또한� 이� 날은� 평신도로서� 일 
년에� 한번� 강론대에� 서서� 사제들을� 대신해서� 교우� 여러분께 

말씀을�드리는�영광스러운�자리이기도�합니다.
  아시다시피�우리들은�위대한�신앙선조를�둔�자랑스러운�평신도들입니다. 그야말로�우리�선조들은�선교사의�도움 
없이�평신도들로�교회를�이루어내었고, 우리들은�세계�역사상�유래�없이�순교자들의�피로�발전시킨�신앙의�피를 
물려받았습니다. 실제로� 한국교회의 103위� 성인� 가운데 93위가� 평신도이고, 지난해� 프란치스코� 교황님에� 의해 
시복된 124위�새�복자�중�주문모�신부님을�빼고는�모두가�평신도들이었습니다. 이�얼마나�자랑스러운�우리�평신도 
신자들입니까? 
  이러한�전통을�가진�우리들은 40년�전 1976년 11월 7일  여러�가족�몇십�명이  모여�패딩톤�소재 St. Fransis of 
Assiss 성당에서� 루카� 신부님을� 모시고� 한국어로� 첫� 미사를� 시작함으로써� 현재의� 우리� 시드니� 공동체� 교회가 
시작되었습니다. 이제�그�설립 40주년의�정점을�향해가는�이�시점에서�그동안의�많은�우여곡절�끝에도�내적으로나 
외적으로도�성장을�거듭해�이제는�주일미사�참여수 2500명과�소공동체�참여자 1000명을�바라보고�있는�내실�있고 
사랑이�넘치는�공동체가�되었습니다. 이것들은�오로지�하느님의�은총이�우리에게�있지�않고서는�가능하지�않았을 
것입니다. 
  따라서�우리들은�오늘�평신도�주일을�맞이해서, 하느님의�은총을�받은�하느님의�백성, 그리고�평신도로서�무엇을 
어떻게�해야�될�것인가�라는�소명의식을�다시�한�번�되짚어�보고�다짐을�해볼�시점이라고�여겨집니다. 
  실제로�우리�평신도로서의�앞으로의�다짐을�극명하게�보여주는�말씀이�바로�여러분들�앞에�보이는 40주년�표어 
'일어나�가자! 주님을�향하여, 세상을�향하여!'라는�말일�것입니다. 
오늘� 우리� 평신도들의� 모습은� 어떠합니까? 주일� 미사에� 빠지지� 않고� 참여하고, 적당히� 판공성사에� 참여하면서 
부활절이나� 성탄절을� 보내고, 시간이� 되면� 소공동체� 모임이나� 신심단체에� 참가하고, 봉사기회가� 있으면� 머리 
내밀고, 이�정도면�보통�이상의�열심한�우리�평신도�모습일�것입니다. 그러나�이�정도로�신자�역할을�충분히�하고 
있다고�믿으며�그리고�거기에�만족하고�안주하는�우리�신자들에게�이�표어는�이제�더�이상�그�자리에만�머물지�말고, 
세상�속으로�나아가�복음을�전파하고�이웃�사랑을�실천하며�그리스도께서�우리에게�내어주신�사도직을�실행하라는 
강한�메시지를�보여주고�있습니다.

.

성탄 판공 안내

- 성당�판공표가�배부�되었습니다.

대림시기 40일 평일미사 봉헌

- 기간: 2015년 11월 7일(토) ~ 12월 23일(수) 평일
- 준비물: 출석표
- 자세한�내용은�주보 2면�참조

단체모임

- 11월 22일(주일): 카나�소공동체�야유회(장소: Deakin Park)
- 11월 27일(금): 방송실
- 11월 28일(토): 청소년�분과, 청년�연합회, 자모회(총회)
- 11월 29일(주일): 5구역�야유회 (장소: Silverwater Park)
- 12월 05일(토): 성모회
- 12월 06일(주일): 전례분과, 홀리패밀리

2016년 월간지 신청

- 도서부에서 2016년�월간지를�신청�받습니다.
(매일미사, 생활성서, 참소중한�당신, 경향잡지, 마리아지, 
야곱의�우물, 가톨릭�다이제스트�등)

연도책 반환

본당용�연도책(남색) 을�집에�가져가신�분은�성당�사무실에�꼭 
반납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교무금(헌금) 봉투 액수 기입

교무금이나� 감사헌금을� 내실� 때에는� 봉투에� 반드시� 액수를 
적어주시기� 바랍니다. 적어주시지� 않으면� 헌금봉사� 하시는 
분들이�일일이�적어야�합니다. 많은�협조�부탁드립니다. 

디아나 수녀님, 바오로 수녀님 휴가

- 11월 24일(화) - 27일(금)

11위령
성월

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

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...

요한 11.25

그리스도 왕 대축일 / 성서 주간 그리스도�왕�대축일 / 성서�주간

주님이�영원한�임금으로�앉으셨네. 주님이�당신�백성에게�강복하여�평화를�주시리라.

3면에�계속

   날          짜
12월 16일(수)
12월 17일(목)
12월 18일(금)

           구           역
1 ~ 4구역
5 ~ 8구역
9 ~ 12구역

공지사항



살아 숨쉬는 공동체

연중 제 33주일 / 마르 13, 24 - 32

질문
“그�무렵�환난에�뒤이어�해는�어두워지고...” (24)
▶  내� 인생에� 큰� 경고가� 되었던� 어떤� 일(사건, 재해� 등)이 
있었습니까?

“사람의�아들이�문�가까이에�온�줄�알아라.” (29)
▶ 내가� 살� 수� 있는� 시간이 3개월� 밖에� 남지� 않았다면� 내가 
우선적으로�하고�싶은 3가지는�무엇입니까?

“하늘과� 땅은� 사라질지라도� 내� 말은� 결코� 사라지지� 않을 
것이다”(31)
▶  세상일에�집착하느라�하느님을�외면하는�사람을�보고�안타까운 
마음이�들었던�적이�있습니까?

그날과�그�시간은�아무도�모른다. (32)
▶  뜻밖의� 사고나� 위험에� 처했을� 때� 가장� 먼저� 든� 생각은 
무엇이었습니까?
▶   세상을�떠난�친인척�중에�늘�하느님께�대한�시선을�잃지�않았던 
사람이�있습니까?

※그�외�성경구절
위�성경구절�외에�내�마음에�다가온�성경�구절이�있습니까?
왜� 그� 말씀이� 다가옵니까? (그� 말씀이� 나의� 삶과� 어떤� 관련이 
있습니까? 그�말씀에서�얻은�깨달음�혹은�느낌은�무엇입니까?)
  
 

공동체 소식

(2015년 11월 9일 - 11월 15일)

신립수구분

금주

누계 500명

7명

$664,390

$8,600

$282,910

$12,750

신립�금액 납부�금액
(개인/가족�신립)

$38,270.50

$2370

기타�납부금액
(단체/익명/감사헌금)

가톨릭 상식 - 교회의 특성1 : 교회는 하나입니다 

- 유아�미사실도�성전입니다.
- 유아�미사실은�만 3세�이하의�유아를�위해�꼭�필요한�보호자만 
이용합니다.
- 미사�중에는�실내�출입문을�항상�열어�둡니다.
- 미사�중�성전�밖에서�미사를�드리는�것을�삼가하며�유아에게 
부모의�적극적인�미사�참례�자세를�보여�줍니다.
- 물을�제외한�어떤�음식물도�가지고�들어오지�않습니다. 
(젖먹이�예외)
- 4세�이상의�소아를�둔�가족은�소아�가족석 (유아�미사실�앞) 
에서�미사를�드립니다.
- 유치원생부터는�가능하면�어린이�미사에�참석합니다.
- 유아�및�소아에�대한�기초�예절�교육을�잘�시켜주시기 
바랍니다.
- 미사�후�유아�미사실을�깨끗이�정리합니다.

사목위원�및�구역장�연석회의 

단체�및�익명
요한회 $500
헌화회 $500
예비신자 $200
봉성체�봉사자팀 $500

김영일�가브리엘
김복임�마리아
구경옥�소사�세실리아
최문석�루피나

배지연�스텔라
박승일�스테파노
박영혜�아루시아
익명 2명

Mercedes-Benz
The best or nothing

748 Pacific Highway, Chatswood

세일즈�컨설턴트 David Jung
M: 0430 870 709

대림시기 40일�평일미사�봉헌

40일�평일미사�봉헌운동은 “그리스도교�생활�전체의�원천이며 
정점”(교회헌장 47항)인�성찬례에�참례함으로써�우리�공동체가 
하느님을�향해�나아가는 40주년의�주요사업입니다. 특별히�우리 
본당�공동체의�지향으로 “하느님의�자비를�청하며, 서로�화해하고 
일치하는�공동체”가�되도록�주님께�간구하고자�합니다. 

기간: 2015년 11월 7일(토) - 12월 23일(수) 평일
준비물: 출석표

※ 지침
1) 40일�평일미사�기간�동안�매주�화요일�저녁 7:30 미사를 
봉헌합니다.
2) 본당에서�미사에�참여할�때�미사�전, 후에�입구에서�해당�날짜에 
본인이�도장을�찍습니다.
3) 가능하면�본당미사에�참여하되�불가피한�경우�로컬�본당에서 
미사를�드린�후�본당에서�해당�날짜에�본인이�도장을�찍습니다. 
4) 개인과�가족단위로�참여할�수�있습니다. 가족단위로�평일미사에 
참여하는�경우�출석표에�가족이름을�기재하여�하나만�사용합니다. 

1면에서  계속

그리스도 왕 대축일 / 성서 주간

지난 15일(주일) 오후 2시 30분� 사목위원� 및� 구역장 
연석회의가� 열려� 대건관� 신축� 진행상황, 스타니슬라오관 
보수, 교회�묘지�성상�건립�등의�안건에�대한�의견을�나누고, 
향후� 본당 40주년� 기념� 사업� 및� 행사에� 대해� 논의했다. 
구역장님들과� 반장님들~ 올� 한해동안� 본당� 활동을� 위해 
쏟으신�열정�잊지�않겠습니다. 

예비자�중식봉사
세례를�앞두고�교리�공부�중인�예비자들이� 지난 15일(주일) 
중식봉사를�통해�한마음으로�공동체를�향한�봉사의�즐거움을 
나눴다

성경강좌 (Term 1) 종강파티
지난 8월 13일부터� 시작해� 최� 디아나� 수녀님과� 매주 
목요일마다�열렸던 '신약성경강좌- 마르코�복음'이�지난 19일 
종강됐다.  

대림시기 40일� 평일미사� 봉헌� 중으로� 많은� 신자들이 
평일미사에�참례하고�있다. 이�기간�중에는�화요일에도�오후 
7시30분�미사가�있다. 

대림시기 40일�평일�미사

T.9238 0050 M.0419 800 611
E. jangsjewellery@hotmail.com / www.jangsjewellery.com

일어나 가자! 40주년 기념사업

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

유아 미사실 사용 수칙

  사도직이라� 하면� 흔히� 그것들은� 성직자나� 수도자의� 몫이라고� 넘기고, 
우리들은� 수동적으로� 지내는� 경향이� 있습니다. 그러나� 우리� 교회는 
그리스도를�머리로�해서�성직자�수도자�평신도들로�구성되어�있는�하나의 
신비체로�함께�움직이고�있습니다. 우리�평신도들은�그�신비체를�움직이는 
손과� 발이라고� 할� 수� 있습니다. 그� 머리이신� 그리스도와� 우리� 자신과의 
결합에서� 우리들은� 사도직에� 대한� 의무와� 권리를� 이어받게� 됩니다. 즉 
그리스도의� 나라를� 온� 세상에� 넓히고� 모든� 사람들을� 구원에� 참여시키며 
그들을� 통하여� 연� 세상이� 실제로� 그리스도를� 향해� 나아가게� 하는� 것이 
우리의�의무이자�권리라�할�수�있겠습니다.
  우리� 교회의� 머리이신� 예수� 그리스도께서는� 오늘도� 그� 사랑하는� 우리 
평신도� 지체들에게� 말씀하십니다. 이� 세상� 끝날� 때까지� 땅끝까지� 당신의 
말씀을� 전파하라고. 그리고� 프란치스코� 교황님이� 이번� 미국� 방문에서도 
누누이� 말씀하신� 것처럼� 가난하고� 소외받고� 몸과� 마음이� 병든� 이들에게 
사랑을�함께�나누라고. 이것이�오늘날�우리�평신도들에게�요구되는�진정한 
사도직이라�할�수�있겠습니다. 그러나�참으로�실천하기가�쉽지는�않은�일일 
것입니다. 하지만� 부족한� 저를� 포함한� 우리� 모두가� 한번� 쯤� 각오를� 다시 
하는�기회가�되었으면�합니다.
  또한� 오늘의� 독서� 말씀과� 복음에서는� 일관되게� 이� 세상� 끝나는� 날을 
말씀하시고� 있습니다. 제 1독서인� 다니엘서에서는� 신앙을� 끝까지� 지킨 
이들이�이�세상�끝나는�날�부활하여�하느님의�백성이�될�것이라�예언하고 
있고, 제 2독서인�히브리서에서는�예수님이�그�자신을�희생제물로�바쳐서 
우리를� 완전하게� 해주셨고� 우리를� 하느님� 앞에� 서기에� 합당하게� 해 
주셨다고�말씀하십니다. 그리고�복음�말씀에서도�해와�달과�별이�스러지는 
날, 그리스도께서� 영광을� 드러내어� 우리들을� 구원하실� 것이라고 
말씀하십니다. 이� 말씀과� 복음에서� 우리가� 늘� 깨어있어� 하루하루 
신앙인으로서�그�몫을�다하고�살�때�주님은�우리를�다시�불러�모으신다는 
구원의� 메시지를� 전해주십시다. 그� 날이� 지금� 이� 순간일� 수도� 있고, 또 
언제일지� 아무도� 모를� 수� 있습니다. 그러나� 우리들이� 몸과� 마음을� 깨어 
있어서�그리스도가�오시는�날을�준비하고�있는�평신도의�자세, 그것이�진정 
저를� 비롯해서� 우리� 평신도들이� 오늘을� 살아가는� 지표가� 아닐까 
생각해봅니다.
  저는�오늘�우리�본당�주임�신부님이�항상�강론�말미에�우리에게�던져주는 
물음을�다시�한번�여러�교우분께�던지고자�합니다.
  우리들은� 과연� 오늘도� 얼마나� 깨어있어� 예수님을� 맞이할� 준비를� 하고 
있습니까?

2015년 11월 15일�평신도�주일을�맞이해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목회장�최병훈�요셉


